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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에이스 선발

투수 김광현(28사진)이 8억5000만원에

2016년도연봉재계약을체결했다

자유계약선수(FA)가 아닌 선수로는 역

대최고액이다

SK는 김광현의 팀에 대한 공헌도와 에

이스로서의가치를인정해지난시즌연봉

6억원에서 2억5000만원이 오른 8억5000

만원(인상율 417%)에 연봉 계약을 완료

했다고 27일밝혔다

지금까지 비 FA 중

최고 연봉은 2015년

두산 베어스 김현수와

2016년 KIA 타이거

즈 양현종이 기록한 7

억5000만원이었다

김광현의 계약 체결

이 늦어지면서 그가 역대 최고액을 받을

것이라는전망이높았다

SK는 지난시즌 30경기에서 176⅔이닝

을 던져 14승 6패 평균자책점 372를 기

록했다

계약을 마친 후 김광현은 팬들의 사랑

이있었기에이자리까지올수있었다며

사랑에 보답하고자 시즌 중 연봉의 일부

를사회에환원할계획이다 좋은 곳에쓸

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

덧붙였다 연합뉴스

광주U대회 3관왕 손연재체육대상수상

리듬체조 요정 손

연재(22연세대)가 제

62회 대한체육회 체육

대상 수상자로 선정됐

다

대한체육회는 27일

제17차 이사회를 열고

국제 대회에서 좋은

성적을 낸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를

체육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한체육회

체육상에는 경기지도심판공로연구

부문 등 5개 부문에서 106명 11팀이 수상

자로뽑혔다

손연재는 지난해 광주 하계유니버시아

드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

했고 제 7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도 금

메달 3개를 목에 거는 등 빼어난 성적을

올린점이높은평가를받았다

광주전남선수와지도자들도체육상의

영예를안았다

한국 육상의 간판 김국영(25광주시

청)은 경기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로 뽑히

는영광을안았다

김국영은지난해열린광주하계유니버

시아드 대회에서 100m 한국 신기록(10초

16)을작성 한국육상의희망을쏘아올렸

다 이어 제 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육

상단거리(남자 100200m 4001600m계

주) 4관왕에오르며지난해최고의성적을

올렸다

김국영을비롯한광주시청육상팀을이

끌고 있는 심재용 감독도 지도 부문 최우

수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심 감독의

탁월한 지도력은 선수들의 땀노력과 어

우러지면서제 96회 전국체전에서금메달

6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수확하는

한편 육상단거리 4관왕과대회최우수선

수인 MVP(김국영) 배출 김덕현(304연

패) 배찬미(여243연패) 등 괄목할만한

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

시청육상팀은전국체전을빛낸최우수단

체팀으로꼽힌바있다

우수상수상자로는경기부문의경우전

광주시체육회 소속 핀수영 선수 장예솔

공로 부문에서는 광주수영연맹 전무인사

인임효택동일전자정보고교감과김영근

광주시 근대5종연맹 회장이 수상자로 선

정됐다

광주대축구팀은경기부문장려상을수

상했다 광주대 축구팀은 축구 명문대 처

럼 체육특기생을 뽑지 않고도 제 96회 전

국체전준우승을차지하는가하면 2015

카페베네U리그 8권역우승등 4년연속

지역리그무패우승을차지하는저력을보

여줘주목받고있다

시상식은 2월22일 오후 2시 올림픽파크

텔에서열린다

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cokr

김국영손연재

심재용감독

미국프로골프(PGA) 투어에서 활약

하는 김시우(21CJ오쇼핑사진)가 조

던스피스(미국) 리디아고(뉴질랜드)와

비교될만한장래성을인정받았다

미국 골프전문 매체 골프다이제스트

는 27일 김시우는 골프계에 최근 등장

한천재라고평가했다

이 매체는 최근 스피스와 리디아 고

가 워낙 젊은 나이에 좋은 성적을 거둬

골프천재의기준이많이높아졌다며

그러는 가운데서도 어린 선수들이 두

각을 나타내고있고그중한명이김시

우라고주목했다 김시우는지난 18일

끝난 PGA 투어 소니오픈에서 4위 25

일막을내린커리어빌더챌린지에서공

동 9위에오르는등 2개 대회연속 10위

이내진입에성공했다

골프다이제스트는 김시우는 장래가

유망하며제기량을발휘하면대형스타

가될자질도엿보인다고치켜세웠다

이 매체는 김시우는 17세였던 2012

년에 이미 PGA 투어 출전권을 획득했

으나 만 18세 이전 출전 제한 규정때문

에 2013년 6월까지 대회에 나갈 기회를

좀처럼얻지못했다며 이후 3년간 2부

투어에서활약해야했다고소개했다

또 김시우가 지난해 2부 투어에서 만

20세 21일의나이에우승한사실을지적

하며 이는제이슨데이(호주)가 19세였

던 2007년 우승한 것 다음가는 웹닷컴

투어최연소우승기록이라고전했다

골프다이제스트는 김시우가최근 10

개 라운드 가운데 9번이나 68타 이하의

좋은 성적을 냈다고 그의 상승세를 주

목하며 이번 주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

픈이열리는토리파인스골프장은김시

우가가장좋아하는코스라고밝힌곳이

기때문에 또한차례좋은성적이기대

된다고밝혔다 연합뉴스

김시우 스피스리디아고와견줄천재

SK 김광현기살리기연봉 8억5000만원

양현종보다 1억원많아최고

대한체육회선정

김국영경기부문최우수상

심재용지도부문최우수상

여자 실업핸드볼 광주도시공사 사령

탑에강태구(56사진) 전 대표팀감독이

선임됐다

원광대에서선수생활을한강태구신

임감독은 1984년로스앤젤레스 올림픽

까지국가대표를지냈으며 1996년 제일

화재지휘봉을잡아감독생활을시작했

다

이후부산시체육회 부산시설공단 정

읍시청감독등을역임했으며 2006년도

하 아시안게임에 여자대표팀을 이끌고

출전해 금메달을 일

궈냈다

최근까지 대한핸

드볼협회 SK코리아

리그 조직위원회 사

무총장을 지낸 강태

구 감독은 정읍시

청 이후 4년 6개월 만에 다시 지도자로

복귀했다며 지난해보다 광주도시공

사가 승리도 더 많이 거두고 순위도 더

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

을밝혔다

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cokr

광주도시공사여자핸드볼팀감독에강태구

美매체 골프다이제스트

LA올림픽때국가대표


